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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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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18명이었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능력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영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거나 혹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성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밑바탕이 되는 매개요인으로, 간호교육현장에서는 영성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8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that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um for more than one semester.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1th to the 18th of 
September 2019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WIN 21.0,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6. Spirituality guide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by mediating self-efficacy or directly affecting 
problem-solving ability. In particular, mediation by spirituality importantly improved clinical 
competence. Our findings suggest that holistic and systematic nursing education methods based on 
spirituality should be adopted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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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수행능력은 간호 실무에서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 판단 등의 역량을 통해 능숙
하게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 간호사의 높은 임상수행능력은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2] 반면, 임상수행능력 결
여는 대상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며, 나아가서는 간호사의 임상현장 부적응
과 이직을 초래하게 된다[3]. 이에 간호교육에서는 국내
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고 질적인 전인간호를 수행
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
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5].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실습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과
도한 수업 및 과제,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
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6], 이러한 스트
레스를 극복하고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
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인 가
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애정
과 관심 어린 감정적 배려와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원조
이다[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스트레스 상황
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8,9].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
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4].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영성은 인간의 역동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으로, 인간은 
영성을 통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 및 초월성을 찾
고, 자기 자신, 가족, 다른 사람들, 공동체, 사회, 자연,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10]. 바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소진은 임상수행능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11], 영성은 어려운 상황에
서도 의미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도록 
도움으로써 소진 등의 부정적 특성을 감소시켜 주는 내
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영
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은 

영성이 높았으며[13], 영성과 유사한 개념인 영성지능은 
간호대학생이 직면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또한 영성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기반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을 잘 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효능에 대한 지각이 어
떠한지가 그들의 동기화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16].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5] 간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문제 해결자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17].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가 간호 현장에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발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호계획을 수립하며 간호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적절한 임상수행능
력을 발휘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이처럼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은 간호대학생
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 간에도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본 연구[4]와 
자기효능감 이론을 토대로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문제
해결능력과의 인과관계를 본 연구[5]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
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직
렬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직
렬다중 매개모형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순차적 인
과관계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 매개변
수가 다른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
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규명
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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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전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교육 방안을 모색하
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표본 추출한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으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
험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20명이었다.

대상자의 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15, 예측인자 4개를 기준으로 G*Power 3.1.9.2 프로
그램을 통해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을 산출한 결
과 129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20]이 개발한 다차원적사회

적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도구를 Park 등[21]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의 특별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의미 있는 타인의 특별지지는 임상수행능력
을 갖추기 위한 임상실습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간호학과 교수 지지로 지정하였다[22]. 각 영역별 4문항
으로 총 12문항이며, 1점 ‘항상 그렇지 않다’에서 7점 
‘항상 그렇다’로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합의 범
위는 최저 12~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좋음을 의미한다. Park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2 영성
영성은 관계성, 내적 자원, 삶의 의미와 목적 및 초월

성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Howden [23]이 개발한 
것을 Oh 등[24]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
역으로 관계성 9문항, 초월성 6문항, 내적자원 9문항, 삶
의 의미와 목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개 문항
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6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합의 범위는 28~168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Oh 등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92였다.

2.3.3 자기효능감
Schwarzer 와 Jerusalem [25]가 개발한 일반적 자

기효능감도구(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GSE)
를 Lee 등[26]이 수정 번안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전혀 아님’, 2점 ‘거의 아님’, 
3점 ‘대체로 그러함’, 4점 ‘매우 그러함’으로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합의 범위는 10~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17]가 개발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공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
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인식 5
문항, 정보수집 5문항, 분석능력 5문항, 확산적 사고 5문
항, 의사결정 5문항, 기획력 5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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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가 5문항, 피드백 5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한다’ 1점에서 ‘매우 자주 한다’ 5점으로 총합의 범위는 
45~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5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27]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Kim 등[28]이 수정 보완한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간호리더십 12문항, 전문직 발전 5문항, 간호술기 5문
항, 의사소통 7문항, 간호과정 5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스스로 질문을 읽고 답하게 하는 
자가보고식 설문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
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으로 총합의 범위
는 34~1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Kim 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

지이며, 자료수집 기관은 서울과 지방 소재의 4년제 간
호학과 2곳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각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220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되
었고,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218부의 자료
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과 PROCESS macro 

v3.4 model 6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영성, 자기효
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method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주요변수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확인이 가능한 직렬다중 매개모형인 SPSS PROCESS 
macro v3.4 model 6를 이용하였다[19]. 본 연구는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지정하였고, 간접 효과
의 크기와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으로 분석하였
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된다[19].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 윤리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MC19QESI0072)
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익명보장, 자발적인 참여과정, 불이익과 해악 없음, 철회
가능 등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연구 대상자
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학생이 20명
(9.2%), 여학생이 198명(90.8%)으로 대부분 여학생이었
다. 연령별로는 188명(86.2%)이 20세에서 24세였다. 학
년은 3학년이 121명(55.5%)으로 많았고, 4학년이 97명
(44.5%)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118명(54.1%)이었
고, 평균학점은 3.5점에서 4.0미만이 114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영성은 종교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t=3.40, 
p=.001). 자기효능감은 성별(t=2.09, p=.037), 학년
(t=-2.93, p=.004), 종교(t=2.22, p=.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
보다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학년(t=-2.46, p=.015), 
학점(F=5.07, p=.00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
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평균학점이 
3.5이상 4.0미만인 학생이 3.5미만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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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s n (%)
Social support Spirituality Self 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Clinical competence

Mean±
SD

t or F (p)
Scheffé

Mean±
SD

t or F (p)
Scheffé

Mean±
SD

t or F (p)
Scheffé

Mean±
SD

t or F (p)
Scheffé

Mean±
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20 

(9.2)
63.10±
12.65 -0.09

(.930)

119.50±
20.40 -0.35

(.724)

30.95±
4.40 2.09

(.037)

166.20±
13.28 0.19

(.854)

133.75±
18.76 1.17 

(.242)
Female 198 

(90.8)
63.36±

8.93
120.90±

16.56
28.89±

4.16
165.57±

14.63
129.46±

15.24

Age 
(year)

20-24 188 
(86.2)

63.29±
9.02 -0.17

(.867)

121.27±
17.10 1.09

(.279)

29.01±
4.25 -0.68

(.500)

165.61±
14.75 -0.04

(.966)

130.05±
14.99 0.47 

(.637)
25≤ 30 (13.8) 63.60±

11.06
117.67±

15.42
29.57±

4.03
165.73±

12.91
128.60±

19.21

Grade
3rd 121 

(55.5)
62.69±

9.41 -1.14
(.257)

120.12±
17.96 -0.64

(.521)

28.35±
4.34 -2.93

(.004)

163.50±
14.80 -2.46

(.015)

127.44±
14.48 -2.59 

(.010)
4th 97 (44.5) 64.13±

9.13
121.60±

15.52
30.00±

3.89
168.29±

13.70
132.87±

16.47

Religion
Yes 118 

(54.1)
64.11±

9.02 1.34
(.182)

124.27±
15.99 3.40

(.001)

29.66±
4.29 2.22

(.027)

165.80±
15.16 0.19

(.853)

129.83±
13.69 -0.02 

(.981)
No 100 

(45.9)
62.42±

9.57
116.65±

17.08
28.40±

4.05
165.43±

13.72
129.88±

17.65

Grade 
point 

average

<3.5a 80 (36.7) 62.09±
9.97

1.14
(.322)

117.73±
15.59

2.18
(.116)

28.36±
4.19

1.93
(.148)

161.60±
12.46

5.07
(.007)
b>a

128.00±
14.96

1.65 
(.195)3.5-<4.0b 114 

(52.3)
64.07±

9.08
122.83±

17.76
29.56±

4.29
168.00±

15.75
130.18±

16.68

4.0c≤ 24 (11.0) 64.00±
7.75

121.17±
15.99

29.21±
3.78

167.79±
11.81

134.46±
11.16

높았다. 임상수행능력은 4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t=-2.59, p=.010).

3.2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는 84점 만점 기준에 63.34±9.30점이었

고, 영성은 168점 만점에 120.78±16.90점이었다. 자기
효능감은 40점 만점에 29.08±4.22점이었으며, 문제해
결능력은 225점 만점에 165.63±14.49점이었다. 임상
수행능력은 170점 만점에 129.85±15.60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영성(r=.52, p<.001), 자기효능감(r=.35, 
p<.001), 문제해결능력(r=.27, p<.001), 임상수행능력
(r=.17, p=.01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영성은 자기효능감(r=.59, p<.001), 문제해결능력
(r=.48, p<.001), 임상수행능력(r=.22, p=.001)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문제해
결능력(r=.43, p<.001), 임상수행능력(r=.2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수행능력(r=.4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Table 2).

Variable 1 2 3 4 5

1 1

2 .52
(<.001) 1

3 .35
(<.001)

.59
(<.001) 1

4 .27
(<.001)

.48
(<.001)

.43
(<.001) 1

5 .17
(.014)

.22
(.001)

.28
(<.001)

.47
(<.001) 1

Adjusted Gender, Grade, Religion, Grade Point Average
1. Social support, 2. Spirituality, 3. Self efficacy, 
4. Problem solving ability, 5. Clinical competenc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N=218)

3.3 주요변수 간의 효과분석
본 연구는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1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총효과는 양(+)적
으로 유의하였고(B=.25, p<.05)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
능력의 직접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07, p=.544).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
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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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Ind5 (B=.13)의 경로와 Ind7 (B=.04)의 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Ind5는 사회적 지지가 
영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거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의미하고, Ind7은 사회적 지지가 영성,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을 경유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한다. Ind5의 경로는 부트스트랩 
하한값이 .06, 상한값이 .24로 나타났고, Ind7의 경로는 
하한값이 .01, 상한값이 .09으로 두 경로 모두 0이 포함
되지 않아 양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th B SE LLCI ULCI
Total effect .25 .11 .02 .47

Direct effect .07 .12 -.16 .31
Total 

indirect 
effect

.17 .08 .01 .32

Ind1 -.06 .08 -.21 .09
Ind2 .01 .02 -.03 .04

Ind3 .01 .05 -.11 .10
Ind4 .04 .04 -.05 .12

Ind5 .13 .05 .06 .24
Ind6 .01 .01 -.02 .03

Ind7 .04 .02 .01 .09

Adjusted Gender, Grade, Religion, Grade Point Average
LLCI=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Ind1: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Clinical competence, Ind2: 
Social support → Self efficacy → Clinical competence, Ind3: 
Social support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Ind4: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Self efficacy → Clinical 
competence, Ind5: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Ind6: Social support → 
Self efficacy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Ind7: Social support → Spirituality → Self efficacy → Problem 
solving ability → Clinical competence

Table 3. Bootstrap Analysis of Multiple Mediation 
Effects                                   (N=218)

Fig. 1. PROCESS macro model 6 diagram of variable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직렬
다중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
는 중재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보면, 영성은 종교가 있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있는 경우 영성이 높았던 선행연구[29]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영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절대자
와의 관계를 맺고, 거룩한 생활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영
성의 수직적 차원의 속성에 포함된다[30]. 이에 종교에 
따라 영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종
교가 있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 [31]
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성별,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상반되나,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학
년이 높을수록, 평균학점이 3.5이상에서 4.0미만인 학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학년과 
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32]와 상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반복 연구
를 통해 그 결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상수행능력
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선행연구[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것은 4학년이 
체계적인 학교의 교과과정을 대부분 이수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과정을 통해 더 많은 성취감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각 학년의 성취수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
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Jung [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임상수행능력에 간
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
화를 위한 전문직관 형성과 병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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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 사회적 지지체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
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역량계발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영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매
개로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영성
은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 교사, 동료
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연구[13]와 높은 영성지능을 가진 간호사는 긍정적으
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과[14]와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가족,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지지는 힘든 상황에서 자
신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가족∙다른 사람들 그리고 신
성한 존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영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영성은 간호대학생 자신에 대
한 인식을 넓히고, 긍정적 초월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문
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은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적절한 간호과정
을 적용해야 하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결과[14]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영
성지능과 영성의 측정도구 또는 연구설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영성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
결능력을 매개로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간호대학
생의 영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임상수행
능력에 간접효과를 미친 연구[4]와 영성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간에 매개 효과가 있다는 연
구[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문제
해결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Kim 등[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영성이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기효능감 또한 임상수행능력 향
상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매개요인임을 나타내고 있
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변화나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자기 자신의 효능성에 대해 가지는 확신
의 강도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문제에 대처한다고 
하였다[16]. 따라서 영성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
로 인식한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신과 대상자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는 연
구결과[5]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반복 연구를 통해 자기
효능감의 효과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영성은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
력 간에 중요한 매개요인이며,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
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영성과 관련된 국내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 영성은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은 
강화하고 부정적 특성은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영성은 간호현장에서 전인간호를 수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인 영적 돌봄 역량을 계발하
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선시 되고 있다[33]. 이
러한 영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중요하다[34]. 따라서 간호
교육현장에서 질적으로 높은 전인간호를 위한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성찰을 통한 영성의 계발
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시킬 필
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둘러싼 사
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
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매개요인이며, 특히 영성
이 간호목표인 전인적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
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편의 표본 추출한 2곳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 보고식 간호대
학생용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수행능력과
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임
상수행능력 도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를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영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거나 혹은 직접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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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임상수행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호교육자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자문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간호대학생 스스
로의 영성을 인식하고 계발할 수 있는 영성증진 프로그
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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